17)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아는 바, 탕자를 위한 잔치를 가지는 사실을 들판의 큰 아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잔치를 열 모든 준비를 즉시로 했으며,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알려 주고 저녁 잔치에 초대하였다. 큰 아들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동생에게 가졌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18)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굽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들판에서 일하던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려, 돌아온 탕자를 위한 기쁜 저녁식사잔치에 모두들 오도록 초대하였다. 음악은 주로 피리와 혹은 북소리로 잔치에 동반되었다. 주로 음식을 들기 시작하고 나서 음악이 연주되었다. 큰 아들도 들에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집 가까이에 와서 음악소리를 듣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 진 것을 알게 되었다. 큰 아들이 취한 행동은 그의 진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당장 집으로 들어 가서 이미 시작된 잔치에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아버지와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행동은 굉장히 의심쩍었다.


19) 동네에서 잔치를 가질 때, 남자 어른들이 주로 모여 식사를 집주인과 가지지만, 어린 남자애들은 잔치 집 주위에 몰려 있게 된다. 큰 아들은 자연히 집 근처에서 그런 어린 남자 중의 하나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계속하여 캐물었다. 어린 남자 아이가, 큰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라 말한 것을 본다면, 이 남자 아이는 그 집안의 종이 아니라, 초대받은 손님의 아들이라 하겠다. 그 어느 종도 감히 자신의 주인을, “당신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큰 아들은 결국 자신의 동생이 돌아 왔는데, 성공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 왔음을 알았다 (15:27).


20)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잔치를 가지면, 장자가 아버지와 함께 공동책임을 지고 공동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장자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맨발로 대문 앞에서 초대받은 손님들을 안내하여, 자신이 종처럼 손님들을 잘 섬길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큰 아들은 이러한 역할을 아예 하려고 생각지도 행동도 취하지를 않았다. 돌아 온 탕자의 무사귀환을 축하해 주고, 잔치를 무난하게 이끌어 가야할 역할을 장자가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손님들께 초대에 응해 주셨음을 공개적으로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무사히 돌아 온 동생을 공개적으로 감싸고 축하해 주지도 않았다.



21)  모든 소식을 알게 된 큰 아들은 화를 내었고, 집안으로 들어 가기를 거부하였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돌아 온 동생에게도 자신의 마음가짐이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었음을 잘 드러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버지와 초대받은 손님들 까지도 공개적으로 모독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잔치 중에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 가면서 까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에게 집안으로 들어 가기를 권면하였다. 이제는 모두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2) 큰 아들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불평했다: (1)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 자신이 친구들과 즐거운 잔치를 베풀도록 해 주지 않았다; (2) 돌아 온 창자는 잔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큰 아들은 공개적으로 동생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탕자를 더 챙기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불평한 것이다.


23) 큰 아들은 자기에게 권면하는 아버지에게 대답할 때, 아예, “아버지”라는 칭호를 쓰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다. 즉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님을 확연하게 드러 낸 것이다. 이제 모여있던 손님들도 큰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의 무례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큰 아들은 자신을 삶을, “아버지를 위해 여러 해를 종으로서 섬기고…” (15:29) 라 묘사하였다. 마음으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고용된 종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큰 아들은 마치 자신의 주인과 고용계약에 따른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댓가 문제로 다투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모인 모든 손님들과 가족들 앞에서 큰 아들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도 아니며, 동생도 자신과 상관없음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권면하는 아버지에게 하였다. 결정적으로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거짓을 말하였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그가 열 가지 말씀들을 (십계명) 지키지 않고도 지켰다고 하는 거짓을 본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도, 이웃 사랑도 큰 아들은 마음에 없으면서도 마치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한 것처럼 거짓 생활을 가졌던 것이다 (마태복음 22:37-40).


24)  큰 아들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 왔을 때, 집안에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기에 즉시로 집에 들어 가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만 했다. 즉 공개적으로 아버지와의 역할을 분담하여,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잔치 자리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동생을 안아 주며, 무사 귀환했음을 축하해 주고, 잔치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집안 전체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장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어야 만 했다. 그리고 잔치를 다 끝내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동생과 대화하면서 그를 꾸짖고, 돌아 온 동생까지 포함하여, 아버지를 도와 집안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었어야 만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큰 아들은 그러한 장자의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되려 그는 자신과 직접 관계된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bookmark: _GoBack]25) 화를 내고 집밖에 있기를 고집한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동생의 무사귀환을 기뻐해 주어야 함을 권면하였고, 큰 아들이 가진 장자의 모든 권한과 상속에 따른 재산들도 모두 그대로 큰 아들의 것임을 확실하게 다시 각인시켜 주었다. 돌아 온 탕자가 전혀 형님의 재산과 모든 권리에 아무런 자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아버지가 확실히 다시 밝혀 주었던 것이다 (15:12, 31). 게다가 큰 아들이 스스로를 아버지에게 종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자신의 종이 아님을 알려 주면서, 자신의 상속인이요, 장자임을 확인해 주었다. 물론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탕자의 무사귀환을 잔치로 기뻐한 것에 대해 변명도 아니 하였고, 큰 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한 것 또한 아예 지적 하지도 않았다.

